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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se layer와 Ground surface에서의 증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soil layer의 구성물질, 

S파 속도, 밀도, 각각의 층에 대한 내부 감쇠 등이 있다. 이 중 S파 속도는 ground surface

에서의 증폭에 가장중요한 요인으로서, Shima(1978) 등의 선행 연구에서 증폭과 선형적인 

관계가 있음이 이미 밝혀져있다.  

이번 연구에서는 site 증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발생한 3개의 주

요지진에 대하여 KIK-net의 지표관측소 및 시추공 관측소(100m-330m)에서 기록된 관측자

료 분석을 통한 peak spectrum ratio와 시추공의 속도 profile로부터 구해진 이론적인 peak값

과 S파 속도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. 그 결과, peak amplification은 지표

와 심부에서의 속도 비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향후 지표와 심부에서의 S파 속

도를 알고 있는 경우,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험적인 식에 의하여 지표에서의 증폭정도를 

계산할 수 있으며, 이는 인접지역에서의 부지특성 분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

하고 있다. 

현재,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를 위하여 지표에서

부터 심부 30m까지의 평균속도, V30을 사용하고 있으나. 본 연구결과 지하심부/V30에 의

한 증폭은 지하심부/surface에 의한 증폭과 일치성이 낮아서 평균속도 자체를 이용하는 

것보다 logging에 의한 속도 profile과 microtremor분석에 의한 amplification 연구의 필요성

을 강조하고 있다. 또한 본 연구에서의 base layer depth는 100-330m에 한정되어 있으므로, 

실제 이보다 깊은 depth로부터의 amplification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.  


